
유니드, 먼지 배출로 1611만원 배상
환경분쟁위 , 큰길식품 주장 인정 … 산업단지 환경피해 첫 배상결정

산업단지의 한 공장이 배출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다른 공장의 근로자가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

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9월24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 지방산업단지의 큰길식품㈜과 근로

자 111명이 ㈜유니드의 공장이 내뿜는 먼지와 소음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2억3000여만원의 배

상을 요구한데 대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611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합판 제조회사인 유니드가 1999년 먼지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과태료를 납부했고 이

후에도 먼지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며, 큰길식품의 창틀과 옥상 등에 쌓인

먼지가 유니드가 배출한 목재가루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먼지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2300여만원에 이르지만 청결을 요구하는 식품공장을 산업단지에 설치

하고 특히 바로 옆에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합판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공장을 가동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30%를 감액했다.

공사장 먼지의 주민 피해배상 사례는 있었으나 공장의 먼지로 인접 공장의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한 사례는 처음이다.

조정위원회는 배상결정이 산업단지에서 조업하는 공장이라 할지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먼지나 소음을 배출

해 이웃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환경피해의

사각지대였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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